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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조인 동정

‘2019년 올해의 법조인상’에 

한국여성변호사회·박용상 변호사

한국여성변호사회(회장 윤석희·사진 왼

쪽)와 박용상(76·사시 8회·오른쪽)변호사가 

‘2019년 올해의 법조인상’ 수상자로 선정됐

다.

(사)법조언론인클럽(회장 박민 문화일보 편

집국장)은 지난 2월 1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

터에서 시상식을 열고 이들에게 상을 수여했

다. 

여성변호사회는 1991년 설립 이래 가정폭

력이나 이혼, 양육 등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에

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하는 등 여성의 권익 증

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.

박 변호사는 25년 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

언론법 연구에 정진해 ‘언론의 자유’, ‘명예훼

손법’ 등 다수의 저술과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 

언론법제 체계를 수립하는 동시에 헌법재판

소 사무차장과 사무처장 시절 헌재 판례를 집

대성하는 등 헌재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

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.

이와 함께 '올해의 법조언론인상'은 조국 전 

법무부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를 보도

한 동아일보 법조팀과 조 전 장관 딸의 부산

대 의전원 장학금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 법

조팀이 공동 수상했다. ‘올해의 법조기획상’은 

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보도한 SBS 법조

팀과 ‘판다-판결문 다시보기’ 시리즈를 연재

한 중앙일보 법조팀이 공동 수상했다.

(출처/법률신문)


